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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축구의새사령탑후보로거론되는

베르트 판 마르베이크(62네덜란드사

진) 감독을 보는 시선에는 기대만큼 우려

도많다

월드컵준우승을이뤄이름값이비싸지

만 최근 실패를 되풀이한 까닭에 실제로

는저평가를받는면이있기때문이다 판

마르베이크감독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

에서네덜란드를32년만의결승으로견인

해지도력을인정받았다네덜란드는유럽

예선을 전승으로 장식하고 본선 8강에서

는남미의강호브라질 4강에서는우루과

이를 꺾었다 무적의 패스 축구를 자랑하

던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도 연장전까지

접전을펼치다가석패했다

그러나판마르베이크감독이이끈네덜

란드는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 조별예선

에서 3전전패로탈락했다 네덜란드는월

드컵 준우승국답지 않은 허약한 조직력을

노출했고 판 마르베이크 감독의 지도력은

선수단안팎에서비판을받았다 그는 2016

년유럽선수권대회까지이어질계약기간을

채우지못한채그길로사퇴했다

판마르베이크감독이클럽에서펼친활

약상도 그의 현재 지도력과연결하기에는

시간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다 그는 네덜

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를 20012002

시즌 유럽축구연맹(UEFA)컵 정상으로

이끌었다

20042005시즌부터 20062007시즌까

지 세 시즌 동안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휘

봉을 잡기도 했다 그 기간에 도르트문트

는 계속 분데스리가 중위권을 맴돌았고

판 마르베이크 감독은 세 번째 시즌 중도

에물러났다그는 20072008시즌다시페

예노르트감독으로부임해자신의두번째

타이틀인 네덜란드축구협회컵 우승을 차

지했다

판 마르베이크감독은유로2012의 부진

을 뒤로하고 2013년 독일 함부르크를 맡

았지만지도력을재입증하는데는실패했

다함부르크는불안정한경기력을보이다

가 올해 12월에 무려 5경기 연속으로 3

골 이상씩을 얻어맞고 패배했다 사상 첫

강등의위기에몰린함부르크는긴급이사

회를 열어 판 마르베이크 감독을 경질했

다 함부르크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끌

려갔다가겨우이겨1963년분데스리가출

범후첫강등을면했다

6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용수 협

회기술위원장은새사령탑후보와의협상

을위해전날출국했다

협회관계자는우선협상자가판마르베

이크감독임을부인하지않으며이위원장

이 현지에서 계약에 합의한 뒤 귀국할 수

도 있다고 밝혔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은

월드컵예선경험 월드컵 16강이상성적

클럽지휘경력 대륙별대회경험 영어구

사 등 기술위가 세운 기준을 모두 충족시

키는지도자다 연합뉴스

루이 우스트히즌(남아공사진)이 시

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제96회 PGA

챔피언십에 앞서 열린 롱 드라이브 콘

테스트에서우승했다

우스트히즌은 6일(한국시간) 미국 켄

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에서

열린 PGA 챔피언십 롱 드라이브 콘테

스트에서 340야드(약 311m)를 기록해

338야드(약 309m)를 날린 제이슨 데이

(호주)를제치고 1위를차지했다

590야드파5 홀인 10번홀에서진행된

이날 행사에서 클럽 프로인 요한 코크가

337야드(약308m)로 3위에올랐다롱드

라이브 콘테스트는 1952년 처음 열렸으

며 1984년을끝으로폐지됐다가올해부

활한 행사다 마스터스의 파3 콘테스트

처럼대회개막에앞서열리는이벤트다

우승자에게는골드 머니클립을선물

하고 상금 2만5000달러를 우승자 이름

으로자선기금에내도록한다 연합뉴스

판 마르베이크 제2의 히딩크 될까

차기대표팀감독유력

남아공월드컵준우승후

유로2012클럽팀 거듭부진

일각에선지도력의문점제시

PGA 최고장타자는우스트히즌

롱드라이브콘테스트 우승

340야드기록2위는338야드

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 제

1회교촌허니레이디스오픈이 8일부터

사흘간 경상북도 인터불고 경산 컨트리

클럽(파736752야드)에서열린다

KLPGA 투어 최초로 외식산업 스폰

서가참여한이대회에는상금 5억원우

승상금은 1억원이걸려있다

초대 챔피언에 도전장을 내민 선수는

프로117명 아마추어3명등총 120명이

다 이가운데역대시즌최다상금기록

을갈아치운김효주(19롯데)가기세몰

이를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

김효주는 지난 3일 한화금융 클래식

2014에서우승 올시즌상금을 7억7000

만원으로 높이며 지난 2008년 신지애

(26)가 세웠던 단일 시즌 최다 상금 7억

6500만원을넘어섰다

상금 2위인 허윤경(24SBI저축은행)

의 상금 3억4380만원과 큰 격차를 두고

있다

신인왕경쟁구도에어떤변화가일어

날지도 관심을 끈다 신인 분야 선두를

달리던 백규정(19CJ오쇼핑)이 한화금

융 클래식 이후 3위로 밀려나면서 고진

영(19넵스)과 김민선(19CJ오쇼핑)이

1 2위를차지했다 연합뉴스

교촌허니레이디스오픈내일개막

김효주등초대챔프노려

<KLPGA>


